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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
배포 일시 2022. 7. 28.(목)

담당 부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책임자 과  장 김재훈 (044-201-5115)

광역교통도로과 담당자 사무관 장성재 (044-201-5122)

보도일시
2022년 7월 29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통신‧방송‧인터넷은 7. 28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

국토부 대광위, 부산시 혼잡도로 개선사업(문전지하차도) 개통

- 상습정체구역인 문전교차로 차량통행속도 증가 및 주민 이동권 향상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이성해)는 부산시 

부산진구 전포동과 남구 문현동을 연결하는 ｢문전지하차도｣ 혼잡도로 

개선사업*을 7월 29일(금) 준공하고, 8월 1일(월) 11시에 개방한다고 밝혔다.

* 도심 내 교통체증이 심한 도로의 혼잡완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혼잡구간을

우회하는 도로신설, 교통체증이 심한 교차로를 입체화하는 등의 도로사업

□ 문전지하차도는 문전교차로를 입체화하는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길이는 

436m이고 총사업비는 282억원(국비 138, 시비 144)이다.

 ㅇ 이번 지하차도 개통을 통해 문전교차로에서의 차량 대기시간이 대폭 

감소되어 교차로 일대의 지·정체가 완화되고 차량통행속도가 증가될 

것으로 기대된다.

* 출․퇴근 시간 평균 대기시간이 113.9초에서 62.8초로 45% 감소 예상(부산시)

□ 그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도시권의 시·도 간 광역교통망 구축과 

함께 시·도 내 혼잡해소를 위하여 도로사업을 추진해 왔다.

 ㅇ 이번 문전지하차도 개선사업은 교차로 등 교통체증이 심한 특정지역을 

개선함으로써 혼잡을 해소하는 사업으로서,

 ㅇ 일반 도로개설 사업보다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짧아 재정을 효율적으로 

활용할 수 있고, 지역주민이 혼잡해소 효과를 빠르게 누릴 수 있는 장점이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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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김효정 광역교통운영국장은 “이번 문전

지하차도 개통으로 주변지역의 고질적인 차량 지․정체문제가 해소될 것

으로 기대되며,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우회도로 신설과 함께 

교차로 입체화 등 특정지역의 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”고   

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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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 위치도 및 현장사진

황령터널

문전교차로

문현동

전포동

지하차도 L=436m


